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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소트웨어교육의 강화는 세계적인 큰 흐름이다. 이런 대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교육부가 2014년 

9월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창조 경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소프

트웨어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 가장 시급한 문

제로 대두되는 것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이 추구하는 컴퓨팅적 사고를 가지도록 가르칠 수 있는 교

사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담당 교사들의 교과내용에 대한 교수 역량에 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14년 9월부터 컴퓨팅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대두되었던 문제

이다.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실

에 맞는 해결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 소트웨어교육, 컴퓨팅적 사고, 교수 역량

A Study of Problems and their Solving Strategies 

Consequent upon Software Education Reinforce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Sook Young Choi†

ABSTRACT

Strengthening of software education is a big trend worldwide recently. Based on this tre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ssued a domestic content to enhance software education in September 2014. 

In this regard, the most important problems are the number of available teachers who can 

adequately teach computational thinking in the pursuit of new software education and the teaching 

competencies of teachers in charge of software education. These problems are the same issues 

emerged in the United Kingdom where computer science education became mandatory for all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from September 2014. This study examines how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solved these problems and discusses the realistic solutions for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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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춰 시

대에 맞는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

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수년전부터 국가적으로 

컴퓨터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컴퓨

터과학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한 노력

을 해왔다. 그에 대한 결실로 2014년 9월부터 

‘Computing’ 과목을 초.중.고에서 필수적으로 이수

하도록 하고 있다 [1]. ‘Computing’은 영어, 수학, 

과학, 스포츠와 더불어 5개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교육과정으로 

양성된 인재로는 영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영국의 경우 2020년까지 

300,000 명의 디지털 스킬을 갖춘 노동자가 필요

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기술의 소비자에서 기

술의 생산자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교육에

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새로운 것을 창

조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컴퓨

터과학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컴퓨터과학교육 주간을 지

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컴퓨터과학교육의 중요

성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

로 시카고 교육청은 3년 안에 모든 시카고 공립 

고등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

안을 2014년에 발표하였다. 뉴욕시도 2014년 가을

학기부터 3년간 컴퓨터교육 전문 교사를 집중 양

성하기로 하고 컴퓨터과학을 정규과목으로 정할 

준비에 들어갔다 [2]. 핀란드도 2016년부터 초둥학

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소

프로그래밍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2014년에 발표하였다 [3]. 

이와 같은 컴퓨터과학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2014년 9월 교육부가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면

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

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실과

시간에 17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되고, 중학교는 정보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

여 34시간 이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되었

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심화 선택인 정

보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의 컴퓨터교육의 운영

과 비교해볼 때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컴퓨터교육의 진전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를 나아가는데 커다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제시한 초등 16

시간과 중등 34시간의 수업으로 체계적이고 충실

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

문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시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웨어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사 수급, 교육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

들이 많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려

사항들 중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소프트웨

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의 수급 문제와  

과목 담당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컴퓨팅적 사고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 역량

을 갖추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컴퓨터과학교육을 실시하

고 있는 영국에서도 똑같이 대두되었던 문제들이

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그러한 문제

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현황에 맞는 해결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

다. 

2. 국외 컴퓨터교육 현황

컴퓨터교육은 크게 컴퓨터 활용교육과 컴퓨터

과학교육으로 나눠지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컴

퓨터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

한 배경으로 정보 기술이 모든 산업과 직결되고 

있고, 스마트기기의 일반화로 모바일과 온라인 기

반의 사업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단지 소프트웨어를 이용만 하는 

기술 소비자에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다룰 

수 있는 기술 생산자의 역할을 다하는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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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컴

퓨터 활용 중심의 교육을 컴퓨터과학교육으로 전

환하는 사례들이 선진외국을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다. <표 1>은 컴퓨터과학을 필수 과목이나 정

규 과목으로 지정하여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있

는 나라들의 교육 현황과 그 특징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에는 모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Computing’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컴퓨터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의 확산과  더불어  시카고를  비롯한 여러 학구

에서 컴퓨터과학을 필수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인도의 경우 컴퓨터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정규과목으

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

이 자발적으로 컴퓨터과학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국가 주도적

으로 컴퓨터과학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래밍을 7세

부터 18세까지 가르치도록 되어있다.

국가 컴퓨터과학교육 현황 특징

영국

[1][4]

 2014년부터 모든 학교급별 (5~16세)의 학생들에게 컴퓨터

과학교육 실시

 ‘Computing’은 기초교과에 포함되어 KS1부터 KS4까지 

필수로 운영

 컴퓨터교육이 ICT에서 컴퓨터과학

교육으로 전환

 ‘Computing’ 과목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필수과목으로 지정

미국

[2][5]

 ACM과 CSTA가 컴퓨터과학교육과정(CSTA K-12 

Computer Science Standard)을 개발하여 보급

 New York City를 포함한 30개 학구에서 2014년 가을 학

기부터 고등학교에 코딩 수업을 넣기로 합의

 Chicago시는 관할교육청 내 K-12 학교에 컴퓨터과학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기 위한 시도로 모든 고등학교에

 ‘Exploring Computer Science’ 과목을 운영하도록 함

 수년전부터 ‘Computational

Thinking’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으로 모든 교과에 CT를 통합하여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

 몇몇 학구들을 중심으로 컴퓨터

과학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추

세

이스라엘

[6][7]

 1994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정규과목으로 5단계 컴퓨터

과학교육이 시작됨 (필수과목은 아니지만 고교 한 학년 

10만명 가운데 절반인 5만명 이상이 컴퓨터과학 과목을 3

단계까지 수강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0년부터 중학교 단계에서도 정규과목으로 컴퓨터과학

교육을 실시

 2014년 전국 200여개 중학교 가

운데 50여개 학교에서 컴퓨터과

학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이수

일본

[8] 

 고등학교에 ‘정보’ 과목이 필수로 지정

 중학교에 기술.가정 안에 ‘정보’ 영역이 상당 부분 차지

 고등학교 정보과목은 ‘사회와 정

보’와 ‘정보과학’ 중에서 1과목 필

수로 이수하도록 함

인도

[9][10]

 10여년 전부터 컴퓨터교육이 교과목으로 다루어졌지만 필

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운영됨

   (‘Computer’ Applications’ 와 ‘Computer Science’)

 2013년 6월에 1학년부터 8학년에 해당하는 각 학년별 컴

퓨터교육에 대한 지침서로 CMC(Computer Masti 

Curriculum)를 개발하여 발표

 다양한 학제를 가진 인도에서 학

제에 구분없이 전학년에 걸쳐 고

르고 일관성있는 컴퓨터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CMC 개발

에스토니아

  [11]

 국가주도적으로 정보교육을 위해 2012년에 ‘Proge Tiiger’

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착수(초등학교 1학년부터 프로그

래밍과 컴퓨터과학적 사고를 가르치고 최종적으로 모든 

학교로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짐)

 2011년 개정 교과과정에서 독립교과로서 정보과목을 배정

 컴퓨터프로그래밍을 7세부터 18

세까지 가르치는 전세계에서 최

초의 국가가 됨

<표 1> 국가별 컴퓨터과학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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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주 요 내 용 특징

3차

(1973)

 고등학교 ‘기술’ 과목의 전자계산기 단원에 전자계산기 구성과 활용 포함 일반보통교육으로 컴퓨터

교육의 계기

4차

(1981)

 중학교 ‘기술’에 ‘정보사회에서의 컴퓨터의 역할’ 포함

 일반계고등학교 ‘산업기술’의 ‘전자계산기’단원에 ‘전자계산기의 개요’, ‘전자

계산기의 응용’ 포함

일반보통교육으로 컴퓨터

교육의 도입․확대

5차

(1987)

 초등학교 4∼6학년 ‘실과’에 ‘일과 컴퓨터’, ‘컴퓨터 다루기’ 내용 도입

 중학교 ‘기술 1’, ‘기술․가정 1’에 ‘컴퓨터의 이용’, ‘가정 1’에 ‘생활 정보와 

컴퓨터 이용’ 도입

 일반계 고등학교에 ‘정보 산업’ 선택과목 신설

교육과정에 컴퓨터 내용 

도입의 확산

6차

(1992)

 초등학교 ‘실과’에 컴퓨터 관리와 글쓰기 내용 포함

 중학교에 ‘기술․산업’교과에 ‘컴퓨터’단원 포함

 중학교에 ‘컴퓨터’가 선택과목으로 신설

 일반계 고등학교 ‘정보산업’이 선택 과목 유지

컴퓨터교육 기회의 확대

7차

(1997)

 초등학교 ‘실과’에 컴퓨터 다루기와 활용하기 포함

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에 ‘컴퓨터와 정보처리’, ‘컴퓨터와 생활’ 포함

 중학교에 ‘컴퓨터’를 교과재량활동의 우선 배정

 일반계 고등학교에 ‘정보사회와 컴퓨터’를 일반선택과목으로 설정

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2000, 2006)으로 초중등학교 컴퓨

터교육의 필수화 및 모든 교과에서 ICT 활용 교육 강조

컴퓨터 관련 독립 과목 

선택 가능성 증가

2007개정 

교육과정

(2007)

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과목 명칭을 ‘정보’로 통일

 정보 교육에 대한 체계적, 단계적 내용 설계

 컴퓨터 과학의 핵심 내용 구성과 문제 해결력을 중시한 영역 개발

컴퓨터과학교육 강조 및 

단계적 교육내용 강화

2009 

교육과정

(2009)

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 4개 영역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학교 급별 정

보 과목간의 연속성과 계열성을 갖도록 함

 일반계 고등학교 정보 과목이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기술·가정 교과군 내

의 기술·가정 일반 과목의 심화 과목으로 편성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틀

과 내용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정보윤리’ 부분을 

강조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2015)

 초등학교에서 실과과목내의 ICT 활용 위주의 정보 단원을 SW 기초 소양 

중심으로 구성하여 17시간이상 이수하도록 함

 ‘과학/기술·가정’ 교과군을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으로 개편하고 중학

교에서 SW 교육을 필수로 3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함

 심화선택 ‘정보’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하고 SW 중심으로 내용 개편

초·중학교에서 SW 교육

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함

으로써 SW 교육 강화  

<표 2> 컴퓨터 과목의 교육과정 주요 변천

3. 국내 컴퓨터교육의 변천과 S/W교육

강화에 따른 고려사항

3.1 국내 컴퓨터교육의 변천 과정

이절에서는 국내의 컴퓨터교육이 어떻게 변천

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상에서 주

요 변화와 그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일반 교육

과정에서 컴퓨터교육이 처음 도입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이며,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중

학교에까지 확대되었고,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교

육과정에 컴퓨터 내용 도입의 확산과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었다. 제 6차 교육과정부터는 

컴퓨터교육이 일반 보통교육으로 인식되었었고, 

중학교에 컴퓨터 관련 과목이 선택 과목의 하나

로 설정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목

표를 정보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 함양에 두어 

컴퓨터를 생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내용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초중등학교 모든 교과

의 학습 활동에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도구로 사용

하도록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12]. 



초중고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97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컴퓨터 과목은 이전

의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여 ‘컴

퓨터 과학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신

한 시기이다.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의 명칭을 ‘정보’로 통일하고, 컴퓨터 원리, 문제 

해결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

하였다. 2009년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큰 차이는 없지만 ‘정보윤리’ 부분을 포함시켰다 

[13]. 2015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초·중학교에서 SW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

고 있다. <표 2>는 이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7년 교

육과정 개정을 통해 컴퓨터교육이 활용교육에서 

컴퓨터과학교육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하지

만, 2007년 ICT 활용교육지침이 폐지되고, 2009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재

량활동시간에 의무적으로 가르치던 정보통신이 

선택으로 전환되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수업시수

가 줄어들고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면서 학생과 학

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 80%를 선회하던 컴퓨터과목의 선택

률이 2012년 중학교 8%, 고등학교 5%로 급락하

게 되었다 [14]. 이와 같이 정보교과가 축소되면서 

정보과목을 담당하던 교사들이 다른 교과로 전환

된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다.  

3.2 S/W 교육 강화에 따른 고려 사항

새로운 컴퓨터교육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수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담당 교사의 교과 교수를 위한 질적인 부분이 보

장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수년전부터 컴퓨터과학 지식

이 21세기의 세계 경제와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

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컴퓨터과학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을 마련해왔다 [15]. 미국의 경우 우수한 정보과학 

교사 1000명 양성을 목적으로 ‘CS 10K 프로젝트’

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상해 학교 컴퓨터교육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국공립의 컴퓨터교육 자료 

및 교원연수 등의 꾸준한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

다 [16]. 또한 이스라엘은 정보과학 교사의 전문성

을 키우기 위해 국가 전문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정보과학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기로 결정한 후 가장 먼저 교사 연수를 시

행하였다. 

위와 같은 외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컴퓨터교육의 축소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컴퓨

터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으

로 교사 수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교

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게 소프트웨어 교육

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습환경, 교사 연수, 교육자

료 개발 등 여러 가지 지원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국의 초.중등학

교 9,922 개교를 대상으로 컴퓨터 실습실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교당 평균 실습실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49실, 중학교 1.06실, 고등학교 

3.41실로 조사되었다 [17]. 이러한 현황에서 단계

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큰 어

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교급별 

전체 보유 컴퓨터 사양별 보급률을 보면 5년이상

된  데스크탑은 25.4%, 노트북의 경우 16.9%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후화된 컴퓨터들을 보완하는 

것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영국의 라즈베리 재단처럼 한국에서도 오픈하드

웨어 플랫폼 및 교육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

체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

불어 컴퓨팅적 사고를 교육시키기 위해 컴퓨터 

없이도 여러 가지 창의적 활동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언플로그드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소프트웨

어 교육을 학생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에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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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CAS Network of Excellence 구조 (참고문헌[18]에 있는 그림을 인용)

4. 영국과 미국에서의 컴퓨터과학교육 강

화에 따른 교사 수급 및 교사 지원 방

안 

4.1 영국의 컴퓨터과학교육 지원 현황  

영국은 2014년 가을학기부터 ‘Computing’과목이 

필수과목이 되면서 그동안 컴퓨터활용에 중점을 

두어온 컴퓨터교육이 컴퓨터과학교육으로 큰 전

환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과내용을 가

르칠 수 있는 교사들의 수급 및 기존 ICT 교사들

의 연수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컴퓨터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직면

한 가장 큰 문제는 교사 수급이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영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과

학을 전공한 학사 출신들이 그들의 진로로 교사

의 길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 기관인 예비교사를 관할하는 교

직 기관(the Teaching Agency)은 교사가 되기 위

하여 훈련 받기를 원하는 컴퓨터과학 전공자를 

위해 20,000 파운드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60개의 교육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ICT 교사들을 위한 훈련 코스들에서 '

컴퓨터과학'을 포함시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18].

교수 수급의 문제와 함께 대두되었던 다른 문

제는 기존 ICT 교사들이 새로운 컴퓨터과학 교과

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스킬을 갖추도

록 하는 것이었다. 기존 교사들의 경우 자신들의 

컴퓨터과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의 수준은 필

수과목으로 컴퓨터과목을 운영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자신감과 경험 부족을 느끼며,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

다. 교사들은 그 과목을 어떻게 접근하여 가르쳐

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수 가이드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들은 예산 부족이나 노동시간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 전문성 개발(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에 참여하는 것이 힘든 상태이다. 

영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컴퓨터과학 교사들을 위한 국가 학교 네트

워크인 CAS/BCS Network of Excellence in 

Teaching Computer Science이다. 이것은 대학, 

기업체, 사회단체, 전문가 집단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컴퓨터과학교육을 위한 지원과 

훈련을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한다 [1].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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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CAS(Computing At School)

CAS(Computing At School)워킹 그룹은 학교

에서 컴퓨터과학교육을 촉진시키고 관련 교사들

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CAS의 회원들은 

교사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동안 경쟁력이 있고 

열정있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교사들의 

지역적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왔다. 이곳을 통해 

교사들이 만나고 서로 지원하고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이 CAS 커뮤니티는 지역 허브 역할을 하는

데 현재 영국에는 70개 정도의 지역 허브들이 존

재한다. 이 허브들은 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가르

치는데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고 그들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교사들의 참여를 위한 

실제적 커뮤니티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CAS

는 교사들이 유용한 자료들을 업로드하거나 피드

백을 제공하기 위한 웹사이트와 함께 이러한 일

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특

히 CAS는 BCS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으며 

BCS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BCS는 영국

의 공인된 IT 기관으로, IT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류하고 관련 

표준과 프레임워크를 제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

다. 

4.1.2 CAS Network of Excellence 

CAS Network of Excellence in Teaching 

Computer Science는 영국의 각 지역에 있는 컴퓨

터교사들을 도와주기 위해 개설되었고, 교육부, 

BCS, CPHC, Microsoft, Google 등 각계의 지원

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허브 

역할을 하는 CAS 지역 네트워크 기반위에 지어

졌다. <그림 1>은 CAS Network of Excellence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 파트는 ‘대학의 

컴퓨터과학과와 교육학과’, ‘마스터 교사’, ‘선도 학

교’, ‘CAS 지역 허브’, ‘IT 전문가’이다. 이 네트워

크는 교사들을 대학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 학교들을 그 지역의 IT 전문가들과 연결하고 

그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컴퓨터과학분야 관련 

코스들을 제공 받도록 도와준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들을 컴퓨터과학 경험과 전문지식

이 있는 교사들과 연결하도록 하며 교사들을 위

한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전문인력

(마스터 교사)을 가진 선도학교들이 그렇지 못한 

근교 학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2015년 1월

에 조사된 마스터 교사들의 수는 초등 176명, 중

등 151명으로 총 327명이다. 2013~2018년 사이에 

마스터 교사들은 대학, 기업체, 교사 연합회와 전

문가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영리 컴퓨팅 

CPD를 영국에 있는 학교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 교육부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600명의 컴퓨터과학 마스터 

교사 집단을 양성하고 파트너들과 함께 관련 

CPD를 제공하도록 지원 자금을 증액시켰다. 이 

정부 지원금은 마스터 교사들이 그 지역의 다른 

교사들을 연수하기 위해 하루 혹은 반나절 그들

의 학교로부터 벗어나는 데 사용된다. 각 마스터 

교사들은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각급 학교들

을 위한 비영리 CPD 활동들을 설계하고 운영함

으로써 각 개인당 40개의 지역 학교들을 지원하

게 된다. 대학의 컴퓨터과학 학과들은 마스터 교

사들의 훈련과 개발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그 네

트워크 파트너들은 모든 키 스테이지를 커버하는 

종합적인 교실 수업 준비를 위한 자료들을 개발

하고 유지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그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

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첫째, 면대면 수업

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즉, 온라인 자료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면대면 수업이 훨씬 교육의 효

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면대면 수업

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교사들이 

CPD에 접근하기 위해 긴 여행을 할 필요가 없도

록 한다. 그들 지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하

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마스터 교사들이 그들 

지역의 교사들을 가르치도록 한다. 마스터 교사를 

이용한 연수 프로그램은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수

년 동안 교실 실습과 함께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

춘 교사들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동료 교

사들과 공유하는 것이 컴퓨터과학교육을 위한 교

사 연수에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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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교육과정 특징

초등학교

 Course1 : 4~6세

 Course2 : 6세 이상의 초보자

 Course3 : 6세 이상

 각 코스마다 20개의 수업자료 포함

 각 코스는 온라인과 컴퓨터 사용을 요구하지 않는 언플

러그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수업 자료는 45-50분 수업에서 실행될 수 있음

 각 수업자료는 CSTA computer Science와 ISTE 교육

과정 표준을 따르고 있음

중학교
 CS in Science : Project GUTS

 CS in Math : Bootstrap

 중학교 컴퓨터과학 프로그램은 컴퓨터과학 개념들을 과

학과 수학과 결합하는 학제간 모듈들로 구성

 각 수업자료들은 주제별로 구성되고 수학과 과학 수업

에서 사용되도록 구성

고등학교

 Exploring Computer Science(ECS)

 미국내에서 대학 준비 컴퓨터과학 입문 코스로 인식됨

 ECS는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후원으로 개발

되었음

 컴퓨터과학의 기초 개념들을 학습하고, 컴퓨팅적 실제

와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위한 내용으로 6개의 기초 단

위로 구성됨

 Computer Science Principles(CSP)

 대학입시위원회에서 새로운 APⓇ 코스로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s을 제안하였음 

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기초 성격에서 훨씬 벗어

나 컴퓨팅적 개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

키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팅의 기

본적인 아이디어들을 탐구하도록 함

 공식 APⓇ 시험은 2016-17년에 시행될 계획을 가짐

<표 3> K-12의 각 학교급에 따른 교육과정  (참고문헌 [19]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4.1.3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영국에서는 컴퓨터과학 분

야의 교사들의 스킬을 높이는데 많은 진전이 있

었지만, 여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the Network of  

Excellence의 비젼은 그들의 지역에서 면대면이 

가능한 많은 교사들이 서로 만나 도움을 주고 받

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

다 먼 시골지역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네트워크망은 

각 학교 수준에서 무엇을 인스톨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제어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이 각자 수업에 포함시키고 싶은 새로운 

툴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

하고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는 것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열성적인 교사들을 좌절시키는 일

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컴퓨터과학으로 전환하

는 교사들을 어떻게 승인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교사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

용하기 원하는 학교에서도 해당 교사가 교육과정

에 의해 제시되는 내용을 가르치는데 적합한 자

격을 갖췄는지에 대해 알기 원하기 때문에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4.2 미국의 컴퓨터과학교육 지원 현황 

미국에서도 컴퓨터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몇 년 전부터 컴퓨터과학주간을 지정하여 컴퓨터

과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모든 산업이 컴퓨터가 기

반이 되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사용하

고 있음에도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컴퓨터과학 

관련 인력을 대학에서 적절히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미국내에 퍼져왔다. 이에 따라 

컴퓨터과학을 K-12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게 되었다. 컴퓨터과학을 K-12 교육과정에

서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을 ACM(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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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mputing Machinery)과 CSTA(Computer 

Science Teachers Association)이 공동으로 개발

하여2000년에 처음 발간하였고 개정판이 발표되

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2011년에 NSF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개정판이다 [5].

한편 비영리단체인 ‘코드닷오알지’(Code.org)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체는 마크 주커버그 페

이스북 설립자와 빌 게이츠 MS 창업자 등이 사

비를 출자해 만든 조직이다. ‘코드닷오알지’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쉽고 재미있

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

들어 배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드의 시간

(hour of code)’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드닷오알지’에서는 미국내 K-12 컴퓨터과학교

육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K-12의 각 학교급에 따른 교육과정들

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19]. <표 3>은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또한 미국내 학구

(school district)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 학구들

이 컴퓨터과학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

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과 평가 

도구, 수업 계획서 등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래밍 환경과 비디어 강연자료, 교사들의 질

의 응답을 위한 온라인 비디오 등을 제공해준다. 

교사들의 전문 개발을 위한 경비를 지불해고 있

으며 ‘코드닷오알지’의 코스와 관련된 모든 전문 

개발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고 있다. 

컴퓨터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됨에 따라 시카고 교육청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앞으로 5년 안에 컴퓨터과학을 졸업 필수 과목으

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도 컴

퓨터 코딩 수업을 교과 과정으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40개 고등학교에서 60명의 교사를 훈련시

키고 있다. 특히 시카고 교육청은 2014-15년에 25

개의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컴퓨터과학 수업

을 수학과 과학 코스워크로 포함시키고, 21개의 

고등학교에서 Exploring Computer Science 

(ECS)라 불리는 입문 단계의 컴퓨터과학 코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 특히 시카고 교육청은 

‘코드닷오알지’와 파트너십을 맺어 무료 컴퓨터과

학 커리큘럼을 제공 받고 컴퓨터 교사들의 연수

를 위해 ‘코드닷오알지’의 전문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 

5. 국내의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 모색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이 초등학교에서 17시간이상 중학교에서 필수과

목으로 지정되어 34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게 되

었다. 이에 따라 앞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영국

에서 발생되었던 교사의 수급 문제와 기존의 교

사들을 연수시키는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동

일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5.1 교사 수급 

소프트웨어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컴퓨터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을 임용하는 것

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를 새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부의 교사 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고 많

은 예산이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수 있다. 

실제적으로 교사 선발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

는 대상자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에서 컴퓨터교육의 축소로 인하여 2010년 전후로 

전국적으로 존재하던 대학의 컴퓨터교육과들이 

폐과가 되어 현재 7개의 대학에만 컴퓨터교육과

가 있다. 하지만 각 대학의 컴퓨터교육과를 졸업

하여 컴퓨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직을 희망

하는 졸업자 수가 많고, 교육대학원에서 컴퓨터교

육을 전공하여 컴퓨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

자들 또한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를 수급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컴퓨터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을 임용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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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사 연수 및 지원 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교사들을 임용하는 문

제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기존

의 정보 담당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게  

교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 담당 교사들에 대

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

선적으로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

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

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사들이 지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

들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

웨어 교육과 컴퓨팅적 사고에 관련된 다양한 이

슈들을 같이 논의하고 선행 교수 경험이 있는 교

사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의 경우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교사들간의 정보 교류

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이 추구하는 컴퓨팅적 사

고를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적절한 연수 체

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수많은 교사들을 연수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로 인식하여 600명의 마스터 교사를 

양성하여 그 교사들을 통해 각 지역에 있는 일반 

교사들을 연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한 기관에서 모든 교사들을 연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도교사

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연수를 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지역별로 선도교사를 

선발하여 그들을 먼저 교육시킨 후 그들을 통해 

일반 교사들을 연수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동안 정보교과에서 이루

어진 전국단위 연수는 교육부와 정보통신산업진

흥원에서 실시한 직무연수가 있다.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2008년부터 연수 내용은 알고리즘, 프

로그래밍(스크래치, 파이션)과 같은 교과내용과 

컴퓨터과학의 원리를 학습하는 언플로그 활동, 

STEAM 교수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표 4>는 이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도 단위 연수는 도마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정

보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

무 연수와 자율 연수가 있다. 이러한 도 단위 연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보교과연구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

루어짐에 따라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들이 잘 이

루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같은 경우에는 교

육청 차원에서 컴퓨터과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교과연구회 활

동이 약함에 따라 연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

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볼 때 도별로 

컴퓨터과학교육에 대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정보교과 연수 프

로그램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 결과물에 따라 어

느 정도의 통일성을 가지고 각 도마다 연수를 시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고려된다. 

연수명

공개 SW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학습

학생평가 교원연수

(정보교과)

연수

내용

⦁프로그래밍:

  스크래치, 파이썬

  (러플), PHP

⦁임베디드:

  스크래치 보드

⦁교수학습 방법:

  언플러그드 활동.

  STEAM, 프로그래밍

⦁정보교육의 이해,

 알고리즘

⦁교수학습방법:

  언플러그드 활동,

  STEAM

⦁평가방법 : 

  서술형/논술형 평가,

  성취평가제

연수

시간

⦁2008.08~ 2014.01 

   30시간(총 10회)

⦁2014.8.11.~8.15

⦁2014.8.18.~8.22

   38시간(총 2회)

연수

인원

⦁정보교사 25명 

 (1회)

⦁정보교사 20~25명 

 (1회)

주최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교육부

<표 4 >전국단위 정보교사 연수 현황
(참고문헌[14]에 있는 내용을 참조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도교사들을 선발하

여 통일된 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받도

록 한 후 이 선도교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

역별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도교사들에 대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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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측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

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선도교

사들이 1주일에 하루 혹은 반나절 등을 일반 교

사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5.3 교사들을 위한 수업자료의 개발 및 지원

위와 같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함께 고려되어

야 할 사항은 교사들이 수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수업자료를 풍부하게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컴퓨터과학교육을 실시

하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담당 교사들이 과목을 

가르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고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의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국에서는 CAS Network of Excellence에서 대

학, 기업체들, 사회단체, 전문가 집단들의 힘을 모

아 모든 키스테이지를 커버하는 수업자료들을 개

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

간 기업이 주축이 되어 구축된 ‘코드닷오알지’에

서 컴퓨터과학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 도구, 

수업 계획서, 그리고 수업에 이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자료 등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서 교사들이 

수업을 하는데 부담감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대학, 기업체, 사회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질 높은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

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

게 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수학습 자료들을 개발하

여 지원하는 것은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교사에 따라 달리 나타

나는 교수의 질에 대한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기관이 주도하는 형

태로 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다

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도록 컴퓨터관련 기업

체 및 단체에서의 풍부한 컨텐츠 개발이 요구된

다. 

한편, 최근에 국내에서도 NHN을 중심으로 하

여 ‘소프트웨어야 놀자’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이

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질 높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도

록 하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습자의 흥미를 끌게 함으

로써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 결론

컴퓨터과학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함

께 국내에서도 2014년 9월 교육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컴퓨

터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교육이 추구하는 컴퓨팅적 사

고를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충분히 지

원되어야 하며 담당 교사들이 교과내용에 대한 

충분한 교수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국내 현황에 맞는 해결 방안들을 제안하였

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정보교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기관에서 모든 교사들을 연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

국의 경우와 같이 선도교사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통해 지역별로 교사들을 연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정부, 대학, 기업체, 사회단체 등의 협업을 통

해 질 높은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개발하여 교사

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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